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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써, 4년제 간호 대학생 240명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임상수행능력
(F=1.888, p=.048)과 간호전문직관(F=1.976, p=.046)의 경우 전공만족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를 사후 검정한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경우 전공에 만족한다는 집단이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41%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
전문직관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전문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정도가 임상실습의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임상실습에 임하는 것은 
중요한 실습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실수로 인하여 임상실습의 스트레스가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 nursing 
profes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40 students in the nursing colleg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1.888, 
p=0.048) and the nursing profession (F=1.976, p=0.046)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atisfaction of majors. The nursing professional institution contained more population groups that were dissatisfied 
than satisfied with the majors. Additionally,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reported to affect satisfaction by 41% of the
respondents. Overall, stressful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degree of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Accordingly, the level of stres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training also affects the performance of clinical practice, and can therefore lead to mistakes.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future interventions that could reduce the stress experienced by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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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간

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지식과 기

술을 교육하여 임상실무를 원활하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간호사를 배출하는 데에 있다[1].
또한, 인간을 총체적인 존재로 보고 신체적, 정신ㆍ심

리적, 사회ㆍ경제적, 영적 측면의 전인간호에 그 목적을 
두며,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학
문이다[2].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간호 대상자들은 건강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간호를 기대하게 되어 임상

실습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실무실습을 효율적이면서 성

공적으로 진행함으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강구하게 된다[3]. 
하지만 간호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

에 적용하는 어려움과 임상의 새로운 환경과 예상치 못

하는 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역할수행, 과
중한 업무, 무력감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된다[4]. 
특히 ‘처음 임상실습’이라는 자체는 가장 높은 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2]. 임상실습에서 경험 
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칫 실습에 대한 흥미와 미래

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대한 박탈을 경험 하게 할 수 있

고, 그것은 곧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간호사로서 갖는 간호 관에 직업관이 결합된 개
념인 간호전문직관이란 간호를 어떻게 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뜻하며, 직업으로서 간호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와 간호사의 활동이나 그 직분에 대한 포괄적인 신

념을 말한다[2]. 개인의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에서의 전
문직 교육에 의해 발달되므로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더불

어 간호학에 대한 태도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3].
임상현장에서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 교과목, 간호대학생의 실습내용, 간호대학생의 
실습지도, 간호대학생의 실습환경, 간호대학생의 실습시
간, 간호대학생의 실습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
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의미한다[4] 간호교육과정
에서 임상실습은 간호 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 간호사
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을 말한

다[5]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환경에서 사람의 상

태와 반응을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인 임상수

행능력은 중요하다[6].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
정 및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스스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중요시 된다[7]. 임상실습이 간호 대학생들
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실습 시 임상실습기관에 

만족하지 못한 간호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진로결정에 

있어 전공과 무관한 다른 영역으로 떠나버리게 됨에 따

라 전문 인력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통한 만족도가 강조된다[8]. 임상
실습만족을 통해 자아와 일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

업세계를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진로 태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임상실습만족정도가 높을 때 간호 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된다[6]. 간호대학에서의 임상실
습교육은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더불어 간호학에 대한 태

도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

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
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을 향
상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의 이론과 통계 등을 통하여 본 연

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변
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

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

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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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
족정도,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
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소재한 3
개 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간호학 실습 
교과목을 이수 중 인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는 중간크기인 
0.15,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하여 최소 표본 수 
173명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
려하여 270부를 배부하여 264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
이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240
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2일～11월 

12일까지이며, 각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와 절차
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선정된 대학의 지도교수 동

의하에 이루어 졌다. 자료수집 시 본 연구 목적과 내용에 
동의한 간호학과 3～4학년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전에 연구 배경과 목

적, 연구방법,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부작용 또는 위
험요소,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연구 문의 등이 기술된 설
명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

였으며,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

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일반
적 특성 9문항, 임상실습스트레스 57문항, 임상실습만족
도 31문항 ,임상수행능력 45문항, 간호전문직관 18문항
으로 총 151문항이다.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학생

이 경험하는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에 위

협적인 영향을 주는 긴장상태로 개인 자신의 욕구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

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Kim과 Lee[7]의 
도구를 사용했으며,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
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1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다.

2.3.2 임상실습만족도

Yang 과 Moon연구[8]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대상
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86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81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
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

구에서는 Lee 등[9]이 개발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도구는 간호과정(11문항), 간호
기술(11문항), 교육/협력관계(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9문항) 등의 5개 하부영역 총 45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그렇
지 않다’ 1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로, 총점은 최소 19
부터 최고 95까지이다. 측정된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2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8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내용은 Yeun[2]가 개발한 간호
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개의 하위
영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
자성 2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bach's ⍺는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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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
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산출하
였다. 간호전공 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
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e's test를 사후검증으
로 수행하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
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40명으로 남자가 35명
(14.6%), 여자가 205명(85.4%)이고 간호(학)과 3학년은 
83명(34.6%), 4학년은 157명(65.4%)이었다. 학력은 고
졸이 157명(65.4%), 전문대졸이 31명(12.9%), 대졸이 
52명(21.7%)이었다. 거주형태는 자가가 92명(38.3%), 
자취가 64명(26.7%), 기숙사가 82명(34.2%), 친척이나 
친구 집이 1명(0.4%), 기타가 1명(0.4%)이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52명(21.7%), 불교가 26명(10.8%), 천주
교가 19명(7.9%), 기타가 2명(0.8%), 없다고 응답한 사
람이 141명(58.8%)이었다. 건강상태는 165명(68.8%)이 
양호하다, 71명(29.6%)이 보통이다, 4명(1.7%)가 나쁘
다고 응답하였다. 대인관계는 159명(66.3%)이 좋다, 81
명(33.8%)이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전공 만족도
는 만족한다가 90명(37.5%), 보통이다가 133명(55.4%), 
불만족하다가 17명(7.1%)이었다. 임상실습시간 만족도
는 만족한다가 48명(20.0%), 보통이다가 143명(59.6%), 
불만족하다가 49명(20.4%)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
호전문직관의 정도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은 3.023±.68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의 
평균은 3.092±.52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
은 2.990±.42로 나타났으며, 간호적문직관의 평균은 
3.085±.58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y N Ratio

Gender
Male 35 14.6

Female 205 85.4

Grade
grade 3 83 34.6

grade 4 157 65.4

Edu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High school 157 65.4

Over the college 83 34.6

Health condition

Good 165 68.8

Common 71 29.6

Bad 4 1.7

Peer relationship
Satisfaction 159 66.3

Common 81 33.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90 37.5

Common 133 55.4

Dissatisfaction 17 7.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ime

Satisfaction 48 20.0

Common 143 59.6

Dissatisfaction 49 20.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0)

  

Variables M±SD Min∼Max

Clinical practice stress 3.023±.686 1.123∼4.965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3.029±.522 1.210∼4.316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2.990±.423 1.548∼4.323

Nursing profession 3.085±.585 1.372∼4.860

Table 2. Mean of Reserch Variable for the Subjects (N=240)

3.3 간호전공만족정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 임

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공만족정도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

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
도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임상수행능력(F=1.888, 
p=.048)과 간호전문직관(F=1.976, p=.046)의 경우 전공
만족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는 집단이 보통

인 집단,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전문직관의 경우 전공에 만족한다는 집단이 불만족하

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의 경우 전공만족정도에 따라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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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gory 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90(37.5) 3.063±.669 .245 .783 3.113±.629 1.888

(a>b,c)
0.48* 2.954±.413 .928 .397 3.144±.601 1.976

(a>c)
.046*

Common(b) 133(55.4) 3.003±.708 2.978±.448 2.999±.417 3.076±.593
Dissatisfaction(c) 17(7.1) 2.976±.616 2.981±.370 3.101±.524 2.840±.352

*p<.05

Table 3. Nursing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 
(N=24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p R2 F(p) Durbin-

Watso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29  5.367   .009** .108  8.809*** 2.056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473  8.282  .012*  .224  8.587*** 1.958
Nursing profession -.641 12.872  .037*  .410  5.684*** 1.825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450   7.776  .024*  .203  9.467*** 1.923
Nursing profession  .487   8.597  .041*  .237  3.902*** 1.974

*p<.05, **p<.01, ***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240)

3.4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

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와 각각의 하부영역
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

Clinical 
practice 
stress

1 -.473
<.001***

-.329
<.001***

-.641
<.00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1 .450
<.001***

.683
<.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 .487
<.001***

Nursing
profession

　
　

　
　

　
　

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     

(N=240) 

***p<.001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r=-.473, p<.001), 
임상실습만족도(r=-.329, p<.001), 간호전문직관(r=-.64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r=.450, 
p<.001) 및 간호전문직관(r=.683, p<.001)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관 역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87, p<.001).

3.5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 임상실
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회귀 분석 식에 투입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분석 검정을 위하여 F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

의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Durbin-Watson 검정결과도 모두 1.825에서 
2.056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2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임상실습만족도(β=-.329, p=.009), 임상수행능력(β
=-.473, p=.012), 간호전문직관(β=-.641, p=.037)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
행능력,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

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만족도
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β=.450, p=.024)과 간호전문
직관(β=.487, p=.041)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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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석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
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연관성에 대해 서술적 상관관계

를 규명함으로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

향을 찾고, 간호전문직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살펴본바 모두

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능숙한 임상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

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은 물론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하여 임상실습 교육은 필수적이다[10] 학생
들은 이러한 임상실습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정

적 경험을 하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실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문제, 불안, 긴장, 좌
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1]. 선행연구 
분석으로 보아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타나났다[7-9].
현재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과정인 

만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낮

아진다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간호 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직업관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서는 임상실습교육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스트레스의 평균은 3.023±.68로 낮은 점수로 

측정되었으며 Kim과 Lee[7]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
습 스트레스 총 평점은 3.16점으로 측정되어 임상실습스
트레스는 중간이상으로 간호 대학생이 느끼는 것으로 확

인되어진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간호 대학생
에게 학과 이수를 위한 과정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하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

상실습의 만족도와 더불어 간호전문직관에 까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임상실
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 일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빈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가 

90명, 보통이다가 133명, 불만족 한다가 17명으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간호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

상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를 확인하여 개선하는 방

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

은 2.990±.42점으로 측정되어 Mun과 Yang[8]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임상실습 만족도

가 평균3.11±.38점으로 선행연구 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
났다. 임상실습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의 연속이고[7] 그러한 반복되는 일에 대하
여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의 손상을 주

어 임상실습의 효과를 저해하므로 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여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12].
임상수행능력은 3.029±.52으로 Kim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3]에서는 3.49점으로 본 연구가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간호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술기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감이 생기고 배운 

것을 적용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되므로 임상수행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의 평균은 3.085점으로 Choi[14]의 연

구에서 나타난 평균 3.6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보다 깊은 지식과 숙련된 행위로 역할

을 수행하며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욱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

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 Kim and Cho[15]의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 변량의 0.7%만을 설명하여 본 연구결과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회기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Jung의[16] 선행연구에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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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전문
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방안이 필

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

습에서 필요한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

수행능력에 대한 확립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대학에서 간
호 대학생들의 수업이나 실습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교육이나 제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각각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여 수행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학교육 개발 과정 및 진로

설정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

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전문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실습 중에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결과적으로 간

호사라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 있

다고 보여 진다. 또한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임상실습의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
레스를 받으면서 임상실습에 임하는 것은 밀도 있는 실

습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실
수로 인하여 임상실습의 스트레스가 또다시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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